기후변화와 사회운동 – 쟁점을 중심으로

1. 기후변화 회의론
2. 목표 

1) 2도(산업화 이전 기준), 450ppm 이하 - Tipping point (Defra(2005), WB(2010), J.Hansen(NOAA) 등)

≪6도의 악몽≫(마크 라이너스, 세종서적) :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면 아마존이 붕괴하고 토양의 탄소배출 유도. 이로 인해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50ppm 증가, 1.5도 상승. 시베리아의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탄소와 메탄 배출 가속화, 5도 상승. 심해 메탄하이드레이트 대기 중으로 배출, 6도 상승. - 2억 5천만 년 전 페름기 대멸종?

2) 전체로는 2050년까지 2000년 대비 50~85퍼센트 감축(IPCC AR4 WG3 Table 3.5 p198)

3) 기후정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선진국들은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95퍼센트 감축(IPCC AR4 WG3 Box 13.7 p776)

4) 최근에는 350ppm이 유행 ^^; - 현재 385ppm

3. 핵

1) 안전하다. - 기술적 결함으로 사고나는 것 아님.

2) 싸다 – 보조금 고려하면 비싸다 - Helen Caldicott(2007), Craig.A.Severence(2009) 등

3) 온실가스 배출 적다 – 화석연료보다는 적지만 풍력 등에 비해서는 3~7배 이상 높다. - Greenpeace(2008) 등

4) Lock Down Effect

4. 시장 대안 vs 규제 – 탄소거래제, 탄소 상쇄(CDM 등), REDD?

ET(Emission Trading)

CO(Carbon Offset)

CDM(Clean Development Management) 

JI(Joint Implement)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CT(Carbon Tax)

5. 대중운동 vs 거버넌스, 개인적 해결책 등

1992 UNFCCC - 자발적 감축, 실패

1997 – 교토 협약 의무 감축, 미국의 방해, 호주, 일본 등 합세 후퇴에 후퇴 거듭해

2001 - 헤이그 회의. 결국 미국은 탈퇴 후퇴한 협약은 남아

2005 - 러시아 극적 가입, 3년 뒤 실행(2008년 경제위기 이후 대응과 비교돼)

2008-2012 - 교토 실행

after 2012 - 코펜하겐 실패

6. 재생에너지 vs 수요관리

7. 기후변화와 사회운동 – 다른 부분은 모두 그대로 둔 채 기후정책만 바꿔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 다르푸르의 예.

8. 경제위기와 기후변화, 노동자 – 자동차 노동자들, 석유 노동자들의 일자리 지키기 파업을 지지해야 할까?

And so on...

